
지도 학생과의 즐거운 경험
어느 날 지도 학생 중의 한 명이 "교수님. 잠깐 시간 되세요?"라면서 교수실 방문을 두드린다. 이 친구와 나는 참 인연이 많은 듯하다. 서류 전형을 할
때도 내가 평가했고, 면접을 볼 때도 내가 면접을 봤다. 서류 전형을 할 때 눈에 확 뜨인 부분은 대학 학과 공부가 만족스럽지 않아 직접 현장 속으로
뛰어든 모습이다. 직접 농촌으로 내려가 농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시도를 한 경험이 인상적이었다.

1학기를 시작할 때 내가 지도 교수가 되었다. 계속해서 무엇인가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는 느낌이다. 그런 친구가 학기를 시작하고 2~3주 정도
지났는데 찾아왔다. 학생의 고민꺼리는 다음과 같았다.

교수님. 학교 수업 따라 가기가 너무 힘드네요.
프로그래밍을 처음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수업이 너무 재미 없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pre-school할 때 야구 게임 구현하는 것은 정말 재미있었거든요.

나도 이 친구가 pre-school을 일주일 하는 동안 야구 게임을 구현한 후에 흥분된 목소리로 자랑하런 온 기억이 난다. 그런데 지금 진행하는 학교
수업이 너무 재미 없단다. 그래서 이 친구에서  글의 이야기를 해줬다. 내가 강조하면서 핵심적으로 한 이야기는내가 프로그래밍을 공부하는 방법은?
다음 내용이었다.

지금 학교 수업이 너에게 맞지 않는다면 너만의 공부 스타일을 찾아라. 해당 과목의 학습 목표에 도달하면 되지 않느냐?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학습 목표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면서 돌아갔다.

몇 일 후 아침에 출근해 보니 이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교수님과 이야기를 나눈 후 자신이 만들고 있던 교통카드 시스템을 완료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구현해 가던 중에 소프트웨어 개론 수업에서 객체 지향으로 설계하는 실습을 했다. 이 실습을 하면서
무엇인가 영감이 떠올라 자신이 절차 지향적으로 개발하던 코드를 객체 지향으로 바꾸면 훨씬 더 깔끔하게 구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객체
지향으로 설계하고 구현하는 과정을 공유해 주었다.

4. 지하철 카드 업데이트(+42일) / (수정_4.3)

이 친구가 작성하고 있는 이 페이지를 보면 흐름도를 그리고, 객체를 뽑아내고, 객체를 python의 class로 구현해 나가는 과정을 옅볼 수 있다. 옆에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자기 주도적으로 필요한 학습을 하나씩 해나가고 있다. 이런 모습에 감동 받아 메시지를 날렸다.

몇 일 후에 더 이상의 진척이 없다면서 내 방을 찾아왔다. 자기가 객체를 만들고 구현을 했는데 뭔가 깔끔하지 않단다. 그래서 한참 동안 설계를 같이
했다.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계를 한 참 하더니 앞으로 한단계 더 나아갈 수 있겠다면서 돌아갔다. 아직 결과를 받아보지는 못했다. 하지만
처음 내 방문을 두드릴 때의 의기소침한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방문을 나서는 모습을 보니 나 또한 즐거웠다.

아직 프로젝트를 완료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내 방문을 두드리리라 생각한다. 이 친구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낀다. 사람마다 각자의 학습
방법이 있고, 각자의 학습 방법을  찾아나갔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번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에게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천천히 다가가련다.

특정 과목의 과제가 너무 많은가? 어떻게 접근하겠는가? 과목의 과제를 모두 제출하는 것이 맞는가? 물론 맞는 말이다. 근데 아직 실력이
부족해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과제를 하는 것이 너무 재미없다면... 그래도 계속해야할까? 이런 상황이라면 해당 과목의 핵심
학습 목표를 다시 들여다 봤으면 좋겠다. 핵심 학습 목표를 도달하는데 과제를 모두 완료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과제 중 하나라도 내가
학습 목표를 도달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과제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 난 오히려 전자를 선택하기보다는 후자를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서 자신만의 학습 스타일과 공부 스타일을 찾았으면 한다. 만약 과제를 통해 학습 목표에 도달하기 힘들다고 생각하면 자신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감동이다. 이걸 스스로 느끼고 해결해 나갔다니. 넌 프로그래밍에 소질이 있는 것이 맞아.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있다니까. 다른 수업들도
중요하겠지만 이 소스 코드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봤으면 좋겠다. 나한테 한번 설명하러 와도 좋고.. 같이 설계하다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접근 방식 좋다. 앞으로도 너만의 학습 방식을 찾아 나가면서 학습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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